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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청소년의 공감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추정하

고,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의 잠재집단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4, 15, 16

차 자료에 조사된 중학생 1,194명을 선정하였으며, SPSS 29.0과 Mplus 8.7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감의 종단적 변화에는 선형변화모형이 적합하였으며, ‘고

수준 완만감소형’, ‘중간수준 유지형’ 및 ‘중간수준 급감소형’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아버지와 의사소통

이 원활하고 신뢰감이 높을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어

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 및 ‘중간수준 급감소

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공감 변화 양상에 따른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들의 공감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 및 또래 애착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중학생, 공감,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성장혼합모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ongitudinal changes in empathy of adolescents,

examining their relation to parent and peer attachment. To this end, 1,194 middle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in the data from the 14th to 16th waves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and a growth mixture model was conducted using SPSS 29.0 and Mplus

8.7.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inear model was suitable for longi-

tudinal changes in adolescents’ empathy and the change patterns were classified into 

three latent profiles: high-level slowly decreasing, mid-level steady, and mid-level rapidly

decreasing. Second, adolescents who reported higher levels of communication with their

fathers and greater trust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mid-level steady group than the

high-level slowly decreasing group. In contrast, those with higher levels of communica-

tion with their mothers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level slowly decreasing 

group than the mid-level rapidly decreasing group. Furthermore, adolescents experienc-

ing greater peer alienation were more likely to belong to the high-level slowly decreasing

or the mid-level rapid decreasing group than the mid-level steady group. Thes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support tailored to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trajectories and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both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understanding their empathy development.

Keywords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parent attachment, peer attachment, growth 

mix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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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공감(empathy)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

하고 공유하는 능력이며(Eisenberg & Fabes, 1990; 

Hoffman, 2000), 단순히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정서적⋅행동적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복합적, 통합적 능력이다(홍예

영, 김유숙, 2015). 이러한 공감 능력은 사회적 상호작

용 및 원만한 대인관계의 핵심 요소로(McDonald & 

Messinger, 2011),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행동을 촉진

하고 애착 형성, 이타행동, 협력 등을 가능하게 하여 

인간 사회의 필수적인 요인으로 꼽힌다(옥재진, 정윤

경, 2024; Hoffman, 2000). 청소년기는 공감 능력이 지

속적으로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로(Allemand et al., 2015; 

Van Lissa et al., 2015), 청소년의 공감 수준이 높을수

록 우울감은 낮고, 자기효능감, 정서적 회복탄력성

(Wang et al., 2024) 및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Supervía 

et al., 2023). 이에 청소년의 사회⋅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감은 점진적으로 정교화되고 발달하는데, 아동기 

후반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면 타인의 지속적인 삶의 배

경이나 사회적 집단의 고통까지 이해하는 타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게 된다(Hoffman, 2008). 

Decety(2010)는 공감이 정서적 각성(affective arousal), 

정서적 이해(emotion understanding), 정서적 조절(em-

otion regulation)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각 요소가 서

로 다른 발달 궤적을 따른다고 설명한다. 정서적 각성

은 타인의 정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출

생 초기부터 나타나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달한다

(Decety, 2010). 반면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맥락 속에

서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정서적 이해는 생후 2-3세경

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아동기⋅청소년기에 걸쳐 지

속적으로 정교화된다(Decety, 2010). 자신의 정서 반응

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정서적 조절 역시 실행기능

의 성숙과 함께 아동기 후반과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서서히 발달한다(Decety, 2010).

공감의 발달은 타인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는 사회

인지 능력의 발달과도 관련된다.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

을 이해하는 멘탈라이징 능력은 청소년기에도 계속 발

달한다. 실제로 청소년은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

해야 하는 과제에서 성인보다 더 많은 오류를 보였으

며, 이는 타인의 시점을 취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발달 중임을 보여준다(Blakemore, 

2012). 성숙한 공감은 앞서 살펴본 정서적 각성, 정서적 

이해, 정서적 조절이 서로 긴밀히 통합될 때 가능하다

(Decety, 2010). 따라서 이러한 공감의 구성요소가 계

속 발달하고 통합되는 중학교 시기의 공감 변화 양상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의 공감 변화를 ‘변수중심적 접근(variable- 

centered approach)’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청소년기 공

감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변하지 않음을 밝혔다. 예컨

대, Van der Graaff 등(2014)에 따르면 조망수용(per-

spective taking)은 여자 청소년은 초기부터 꾸준히 증

가한 반면 남자 청소년은 15세 이후에야 증가하였고,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은 여자 청소년은 청소

년기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데 비해 남자 청소년은 

초기⋅중기에 감소했다가 후기에 반등하여, 성별에 따

라 다른 발달 궤적을 보였다. 또한, Allemand 등(2015)

은 독일 청소년의 12-16세 공감 변화를 추적한 결과, 

청소년기의 공감이 평균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감의 초기 수준은 성인기의 공감과 의사

소통 능력을 예측하였고, 청소년기 동안의 공감 변화는 

성인기의 공감과 사회적 통합감을 예측하였다(Allemand 

et al., 2015). 특히 성인기의 사회적 통합감은 공감의 

초기 수준이 아니라 청소년기 동안 공감이 어떻게 변

화했는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llemand et 

al., 2015). 이는 청소년기 공감의 초기 수준뿐만 아니

라 시간에 따른 변화 역시 이후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

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공감 감소가 이후 사회적 

적응의 위험요인이 되는 반면 공감 증가는 성인기 사

회적 기능을 위한 개인적 자원이 됨을 보여주는 결과

이다. 이처럼 변수중심적 접근을 통한 분석은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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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의 평균적 발달 양상과 그 변화가 지니는 함의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변수중심적 접근은 평균 궤적 이면에 가려 개

인들의 변화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사람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

proach)의 분석 방법은 개인들의 변화궤적의 유사성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서로 구별되는 발달 

경로를 지닌 집단들의 특성을 밝히는 데 적절하다. Van 

Lissa 등(2015)은 사람중심적 접근의 분석 방법의 하나

인 잠재계층성장분석(latent class growth analysis)을 활

용하여 13-18세 네덜란드 청소년을 다음과 같이 세 집

단으로 분류하였다. ‘평균수준형(60.6%)’은 공감적 관

심은 낮으나 안정적이고 조망수용은 완만히 증가하는 

집단, ‘고수준형(22.5%)’은 두 차원 모두 높고 조망수

용이 초⋅중기에 크게 증가하는 집단, ‘저수준형(16.9%)’

은 두 차원 모두 가장 낮고 초⋅중반(13 ~ 16세)에 감

소했다가 후반에 다소 회복하여, 다른 집단과의 격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다(Van Lissa et al., 2015). 한

편 Farrell과 Vaillancourt(2021)는 잠재계층성장분석을 

사용하여 공감적 관심과 조망수용 두 차원의 궤적을 

각각 도출한 후 교차분석을 통해 집단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 공감적 관심은 중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

지되고 조망수용은 중간 수준에서 증가하는 집단

(31.9%)이 가장 많았으며, 두 차원이 모두 높은 수준에

서 증가하는 집단(17.2%), 두 차원이 모두 낮은 수준에

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집단(7.4%), 한 차원만 상대적

으로 높은 소수 집단(공감적 관심만 높은 집단 1.6%, 

조망수용만 높은 집단 2.8%)이 확인되었다(Farrell & 

Vaillancourt, 2021). 이처럼 사람중심적 접근은 공감이 

개인마다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밝히

고, 전체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 경

로와 각 집단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

하다.

위와 같은 근거의 상당수는 서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문화적 맥락에 따라 공감의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개인의 독립성보다 관계를 우선

하는 관계주의 문화의 특성을 지니지만(류정현, 2007), 

사회 변화와 함께 한국 중학생이 공감을 형성하는 조

건은 오히려 달라지고 있다. 디지털 매체 사용이 일상

화되면서 대면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한편, 입시 경쟁

과 성취 중심의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많은 시간이 투

입되고 휴식과 여가는 부족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4

년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8.0%에 이르고(통계청, 

2025.3.13.), 평균 수면 시간은 7.2시간으로 권장 수준

(8 ~ 10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약 41%가 학습 때문에 

수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유민상 등, 2025). 이

러한 환경은 학업스트레스와 공부압력을 높여 청소년

의 정신건강과 사회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며(김도영, 2013; 문경숙, 2006, 2008),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 관점을 추론할 기회 역시 

제한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기 공감이 발달⋅적응상 중요함

을 보여주는 근거가 축적되어 왔다. 이희경(2007)은 서

울 지역 중학생 587명에서 희망과 공감 수준에 따라 

네 하위집단을 도출하여, 두 자원이 모두 높은 집단이 

또래관계의 질과 심리적 안녕감이 가장 높고 모두 낮

은 집단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오은주와 남재걸

(2017)은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학교생활 적응을 높인다고 보고하였으며, 옥재진과 정

윤경(2024)은 공감이 기질 등 개인 특성에 따라 달라짐

을 밝혔다. 또한, 이상미(2024)는 초기 청소년의 스마

트폰 과의존이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공감을 

낮춤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공감이 

또래관계⋅학교적응⋅심리적 안녕감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개인차에 따라 서로 다른 하위집단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들 국내 연구는 대부분 

특정 시점의 횡단적 관계를 다루었을 뿐, 공감이 어떤 

궤적으로 변화⋅분화하는지는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학생 공감의 변화 유형을 종

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중학생 시기는 정서적 자원이 부모에서 또래

로 확장되는 때이므로(김은경, 김순규, 2015),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에 따른 청소년의 공감 변화 유형의 차

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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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영아가 주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정서적 유대감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정서적 표상인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축하는 

기초가 된다(Bowlby, 1982). 이 모델은 전 생애에 걸쳐 

타인의 의도와 정서를 해석하고 수용하는 인지적⋅정

서적 틀로 작용하며(Bretherton & Munholland, 2008), 

청소년의 공감 능력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

는 Allen과 Land(1999)가 명명한 것처럼 ‘애착의 재협

상기(renegotiating)’로,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부모와 

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서적 및 인지적 독립을 자

율적으로 탐색한다. 또한 또래와의 애착 관계가 증가하

는 시기로(김은경, 김순규, 2015), 부모에게 의존하던 

정서적 자원이 또래 관계로 확장되는 전환기적 특징을 

보인다. 중학생 시기는 부모와의 애착이 여전히 중요하

면서, 또래 애착은 청소년의 적응에 중요하다(김균희, 

홍예지, 2025; 정장현, 조한익, 2019). 이 시기를 시작

으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또래 애착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은경, 김순규, 2015). 즉, 중학생 시기

는 공감 능력이 급격히 발달하고 애착의 주요 대상이 

부모에서 또래로 확장되는 전환기이며, 애착과 공감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주요 애착 대상인 부모 및 또

래와의 애착 수준에 따라 공감 발달 유형이 달라지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선행연구(Boele et al., 2019; Xu et al., 2022)는 부모 

및 또래 애착 수준은 공감과 관련이 있지만 그 영향력

은 상이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Xu 등(2022)은 아동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감과 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

본 50편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안전 애착은 공감

과 낮은 수준에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을, 회피 애착

은 공감과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및 또래 애착에서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오히려 문화권에 따라 공감과 애착 간의 

상관이 차이가 있어서 동양권 문화권에서 공감과 애착 

간 상관이 서양권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Xu et al., 

2022). Boele 등(2019)은 메타 분석에서 청소년의 공감 

능력과 부모 및 또래 관계의 질 사이에 긍정적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은 공감과 낮

은 수준의 정적 상관, 또래 관계 질은 공감과 낮은 수준

에서 중간 수준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에는 부모보다 또래와의 질이 공감과 더 

관련되었다. 또한, 부모 및 또래의 질과 공감은 상호 

강화적 관계로, 질 높은 관계는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

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은 다시 질 높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ele et al., 2019). 한편, 

전유라와 남숙경(2024)은 불안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고, 회피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 수

준이 낮아 애착 유형에 따라 공감과의 관련성에 차이

를 보인다고 하였고, 박유경과 정다영(2024)은 아버지

와 어머니의 애착이 각각 청소년의 공감과 관련이 있

지만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애착이 청소년의 공감과 관

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종합하면, 청소년기의 공감은 부모와의 애착을 기반

으로 한 내적 작동 모델을 바탕으로 하되, 새롭게 확장

된 또래 관계 속에서 재형성되고 정교화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공감의 종단적 변화 유형에 따

라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공감을 단일한 

평균적 발달 경로로 보는 변인 중심 접근을 넘어, 애착 

수준이 어떤 청소년을 공감이 유지⋅상승하는 궤적으

로, 또 어떤 청소년을 감소하는 궤적으로 이끄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두 가지 의의를 지닌다. 학문적으로는 

애착이라는 관계적 자원이 공감 발달의 개인차(이질적 

궤적)를 형성하는 기제를 밝힘으로써 청소년기 공감 

발달에 대한 이해를 정교화하고, 실천적으로는 부모⋅

또래라는 애착 대상과 의사소통⋅신뢰⋅소외감 같은 

하위 차원 중 어디에 개입해야 공감의 부정적 변화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

는 획일적 접근이 아니라 발달 유형별 맞춤 지원의 토

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공감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고, 주요 애착 대상

이 부모에서 또래로 확장되는 전환기에 놓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을 확인

하고,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잠재집단의 차이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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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으며, 연구모형은 그림 1로 나타낼 수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학생의 공감, 부모 및 또래 애착의 일

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공감의 변화에 따라 구분되는 잠재집단

은 몇 개이며, 각 잠재집단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

단의 차이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한 한국아동패

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14, 15, 16

차년도 자료 즉,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3학년까지 청

소년을 대상으로 공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

다. 예측 요인인 부모 및 또래 애착은 14차년도의 자료

를 활용하였다. 전체 표본 중에서 공감의 3개의 측정 

시점 및 예측 요인에 모두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

하여 총 1,1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14차년도를 기

준으로 연구 대상의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만 13세 4개월이

며, 성별은 남학생 613명(51.3%), 여학생 581명(48.7%)

이다. 부모의 평균 연령과 교육수준은 어머니 44.11세

(SD = 3.62)이고, 4년제 대학교 졸업 38.8%, 전문대학 

졸업 28.5%, 고졸 이하 25.8%, 대학원 졸업 6.4%순이

고, 아버지 46.63세(SD = 3.92)이며, 4년제 대학교 졸업 

40.0%, 고졸 이하 26.3%, 전문대학 졸업 21.0%, 대학

원 졸업 12.1% 순으로 많았다. 취업 또는 학업 중인 

아버지가 86.7%, 어머니가 62.1%이었고, 월평균 가구

소득은 중앙값이 520만원으로, 401만원 이상 ~ 700만

원 이하 52.7%, 400만원 이하 26.1%, 701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가 16.6%, 1001만원 이상이 4.6% 순으

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공감

공감은 홍예영과 김유숙(2015)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공감의 원 척도는 17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지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은 신뢰도 문제를 보이는 

2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나는 친구의 힘든 일을 함께 

걱정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 등 표현적 공감 7문항,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잘 알 수 있다” 

등 인지적 공감 4문항, “친구가 슬퍼할 때면 나도 기분

이 슬퍼진다” 등 정서적 공감 4문항, 총 15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며,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전혀 그

렇지 않다 1점부터 항상 그렇다 6점까지의 Likert 척도

로 측정되었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14차년도 .93, 15차년도 .93, 16

차년도 .92다.

2) 부모애착

아버지 및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

(1987)의 척도를 이정림 등(2017)이 번안하고 타당화

한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척도는 “어떤 일을 의

논할 때, 아버지/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등 

의사소통 6문항,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

지/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등 신뢰감 3문항,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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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

다” 등 소외감 3문항,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전혀 아니다 1점부터 항상 그

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 신뢰감의 일부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하

였다.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높으며, 부모로부터 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애착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90, 신뢰감 

.69, 소외감 .53이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5이

며, 어머니 애착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90, 신뢰감 .67, 소외감 .52이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72이다.

3) 또래 애착

또래 애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패널에서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척도를 일부 

추출하여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척도는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 등 의사소통 3문항,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등 신뢰감 3문항,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

구들을 사귀고 싶다” 등 소외감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되며, 청소년 자기 보고로 측정되었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

을수록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또래에 대한 신

뢰감이 높으며, 또래로부터 소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래 애착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의사소통 .70, 신

뢰감 .76, 소외감 .67이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67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9.0과 Mplus 8.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의 절차 및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변인의 일반적 경향과 특성 및 정규성을 확

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공감 변화에 따른 집단을 분류하고

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ing; GMM)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 내에서 관찰되지 않

는 이질적 변화 양상을 가진 잠재집단별로 각 집단의 

다른 성장 경로에 대한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Muthén 

& Muthén, 2000). 잠재집단별 절편과 기울기의 분산은 

상이하도록 이질적 분산을 허용하였다. 세 개의 측정 

시점에서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모형을 비교하여 공

감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함수 형태를 파악하였다. 이

후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하여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

고, 최종모형은 정보준거지수, 분류의 질 및 모형비교

검증의 통계적 적합도를 해석의 가능성과 함께 고려하

였다. 정보준거지수로 AIC, BIC, sBIC를 확인하였고, 적

은 값이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분류의 질로 Entropy

값은 0.8 이상일 때 양호하다고 본다(Muthén, 2004). 

또한 경쟁모형과의 상대적인 적합을 통계적 검증으로 

확인하는 LMR과 BLRT을 살펴보았고, 잠재집단이 k

개인 모형을 지지하기 위해 k-1개인 모형이 기각되는

지 검증한다. p값이 유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k-1개의 

잠재집단 모형을 선택하고, 유의할 경우에는 k개의 잠

재집단 모형을 선택한다(Lo, Mendell, & Rubin, 2001). 

이러한 통계적 적합도뿐만 아니라 해석의 가능성을 고

려하여 공감 잠재집단의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셋째, 아동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공감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고, 이후 공감 잠재집단과 부모 

및 또래 애착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이때 3단계 접

근법(3-step approach)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예측 요인

이 투입되면서 발생하는 잠재집단 분류의 오류를 최소

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Asparouhov & Muthén, 2014).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잠재집단의 지표를 통해 기본 

잠재집단을 추정,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추정된 잠재

집단에 각 개인을 할당하고, 분류의 오류 가능성을 계

산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추정된 분류의 오류를 

고정한 상태에서 잠재집단과 예측 요인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automatic) 추정 방

법(Bakk & Vermunt, 2016)인 R3STEP 방법을 통해 잠

재집단에 미치는 예측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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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는 

표 1과 같다. 공감의 14차 평균 4.24점(SD = .80), 15차 

평균 4.21점(SD = .83), 16차 평균 4.06점(SD = .78)으

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졌다. 아버지 애착의 하

위요인별 평균은 신뢰감 3.81점(SD = .78), 의사소통 

3.45점(SD = .84), 소외감 3.26점(SD = .72) 순이었고, 

어머니 애착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신뢰감 3.98점(SD = 

.74), 의사소통 3.84점(SD = .75), 소외감 3.37점(SD = 

.73) 순이었으며,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별 평균은 신뢰

감 3.19점(SD = .58), 의사소통 3.15점(SD = .52), 소외

감 1.88점(SD = .64) 순이었다. 다음으로 공감은 아버

지 및 어머니 애착 중 의사소통 및 신뢰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15 ~ .35, p < .001), 소외감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또래 애착의 하위요인 

즉, 의사소통, 신뢰감 및 소외감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

을 보였다(r = -.18 ~ .42, p < .05, p < .001).

2. 공감의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및 특성

1) 잠재집단의 결정

공감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3개 시점의 무

변화모형(χ² = 13.21, df = 4, CFI = .99, TLI = .98, 

RMSEA = .07, SRMR = .07)과 선형변화모형(χ² = 1.83, 

df = 1, CFI = .99, TLI = .99, RMSEA = .03, SRMR 

= .01)의 적합도 지수를 검토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CFI와 TLI는 .90이상, RMSEA와 SRMR은 .08이하가 

양호하다는 Hu와 Bentler(1999)의 기준에 근거하였고, 

선형변화모형의 적합도가 무변화모형보다 더 좋아 선

형변화모형을 본 연구의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선형변

화모형에서 공감의 초깃값은 평균 4.00(p < .001), 분산 

0.65(p < .001)이고, 변화율은 평균 -0.06(p < .001), 분

산 0.03(p < .001)으로 공감에 개인차가 존재하고,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공감의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집단의 정보지수

(AIC, BIC, sBIC), Entropy, LMR, BLRT 지표는 표 2

와 같다. AIC, BIC, sBIC 값은 잠재집단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Entropy 값은 집단 수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56*** -

3 .52*** .59*** -

4 .26*** .21*** .15*** -

5 .27*** .21*** .18*** .70*** -

6 -.02 .02 .01 .13*** .30*** -

7 .35*** .25*** .22*** .54*** .44*** .08** -

8 .35*** .26*** .23*** .40*** .58*** .19*** .70*** -

9 .03 .06 .06 .09** .24*** .53*** .16*** .28*** -

10 .42*** .28*** .25*** .30*** .27*** .07* .32*** .26*** .06* -

11 .41*** .27*** .26*** .29*** .29*** .08** .31*** .27*** .10*** .74*** -

12 -.18*** -.08* -.14*** -.05 -.18*** -.15*** -.11*** -.22*** -.21*** -.22*** -.30*** -

평균 4.24 4.21 4.06 3.45 3.81 3.26 3.84 3.98 3.37 3.15 3.19 1.88

표준편차 .80 .83 .78 .84 .78 .72 .75 .74 .73 .52 .58 .64

왜도 -.51 -.45 -.39 -.39 -.45 .08 -.54 -.49 -.11 .02 -.43 .70

첨도 1.23 .83 1.07 .35 .00 .35 .64 -.09 .37 -.02 .39 .51

주. 1 = 공감 14차; 2 = 공감 15차; 3 = 공감 16차; 4 = 부 애착_의사소통; 5 = 부 애착_신뢰감; 6 = 부 애착_소외감; 7 = 모 애착_의사소통; 

8 = 모 애착_신뢰감; 9 = 모 애착_소외감; 10 = 또래 애착_의사소통; 11 = 또래 애착_신뢰감; 12 = 또래 애착_소외감.
*p < .05. **p < .01. ***p < .001.

표 1. 주요 변인의 상관분석 결과 및 기술통계치 (N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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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모

형비교검증 결과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일 때 LMR과 

BLRT 검정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통계적 적

합도뿐만 아니라 집단 간 이질성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Nylund-Gibson, Grimm, Quirk, 

& Furlong, 2014), 잠재집단 수가 3개인 모형이 집단 

간 이질성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공감 변화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잠재집단 수가 

3개와 4개인 모형을 비교했을 때 3번째와 4번째 잠재

집단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여 해석

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감

의 변화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은 3개일 때 각 집단 

간 구분이 명확하였고, 각 집단의 분류율이 1%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Jung과 Wickrama(2008)에 따라 이후의 

분석은 3개의 잠재집단을 기초로 하였다.

2)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

공감의 변화에 따라 구분된 잠재집단의 특성은 표 3

과 같다. 첫 번째 잠재집단은 중학교 1학년 공감의 초

기치가 4.19점으로 가장 높지만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

는 양상을 보여 ‘고수준 완만감소형’이라 명명하였으

며, 이는 전체의 94.62%를 차지하였다. 두 번째 잠재집

단은 공감의 초기치가 2.89점으로 중간수준이었고, 이

후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 ‘중간수준 유지형’이라 명명

하였으며, 전체의 3.77%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잠재집단은 공감의 초기치가 3.01점으로 중간수

준이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중간수

준 급감소형’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전체의 1.62%를 

차지하였다. 각 잠재집단별 공감의 변화 양상은 그림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는 

표 4와 같다. 예측요인에 대한 잠재집단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하나의 준거집단을 설정하였고, 비교집단에 

속할 확률에 대한 로짓값을 산출하였다.

잠재집단 n(%) 함수 계수 표준오차 p

1 고수준 완만감소형 1150(94.62%)
절편 4.19 .03 .000

일차함수 -0.06 .01 .000

2 중간수준 유지형 28(3.77%)
절편 2.89 .36 .000

일차함수 0.16 .09 .069

3 중간수준 급감소형 16(1.62%)
절편 3.01 .45 .001

일차함수 -0.79 .12 .000

표 3. 잠재집단별 명칭, n(%) 및 함수 (N = 1,194)

분류기준
잠재집단 수

2 3 4

정보지수

AIC 7490.57 7461.83 7450.71

BIC 7546.51 7533.03 7527.16

sBIC 7511.56 7488.56 7483.16

모형비교검증
LMR p < .001 p < .05 p > .05

BLRT p < .001 p < .001 p > .05

분류의 질 Entropy .95 .96 .92

n (%)

1 1170(97.67) 1150(94.62) 19(2.02)

2 24(2.33) 28(3.77) 1147(93.99)

3 16(1.62) 19(2.87)

4 9(1.12)

표 2. 잠재집단 분류 기준 (N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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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를 

확인하기 전, 아동 성별과 월평균 가구소득이 공감 잠

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애착 중 의사소통과 신뢰감은 공감 

‘고수준 완만감소형’과 ‘중간수준 유지형’의 비교에서 

유의하였고, 어머니의 애착 중 의사소통은 ‘고수준 완

만감소형’과 ‘중간수준 급감소형’의 비교에서 유의하

였다. 또래와의 애착에서는 소외감만이 ‘고수준 완만감

소형’과 ‘중간수준 유지형’ 및 ‘중간수준 유지형’과 ‘중

간수준 급감소형’의 비교에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

보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아버

지에 대한 신뢰감이 높을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보

다 ‘중간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어

머니와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소형’보

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또래로부터 느끼는 소외감이 높을수록 ‘중간수준 유지

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중간수준 급감소형’에 속할 가

능성이 더 높았다.

변인

고수준 완만감소형 vs.

중간수준 유지형

고수준 완만감소형 vs.

중간수준 급감소형

중간수준 유지형 vs.

중간수준 급감소형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계수(표준오차) 승산비

부 애착_의사소통 1.52(0.64)* 4.58 0.49(0.95) 1.63 -1.03(1.12) 0.36

부 애착_신뢰감 1.42(0.63)* 4.14 -0.05(0.94) 0.95 -1.47(1.14) 0.23

부 애착_소외감 -0.32(0.71) 0.73 -0.40(0.31) 0.67 -0.08(0.77) 0.92

모 애착_의사소통 0.11(0.67) 1.11 -1.83(0.92)* 0.16 -1.94(1.09) 0.14

모 애착_신뢰감 0.07(0.93) 1.08 1.46(0.84) 4.31 1.39(1.21) 4.01

모 애착_소외감 0.35(0.69) 1.42 0.14(0.52) 1.15 -0.21(0.82) 0.81

또래 애착_의사소통 -0.40(0.50) 0.67 0.43(0.69) 1.54 0.84(0.83) 2.31

또래 애착_신뢰감 1.08(0.67) 2.95 -0.53(0.61) 0.59 -1.61(0.89) 0.20

또래 애착_소외감 -1.92(0.84)* 0.15 0.04(0.29) 1.04 1.95(0.86)* 7.06

*p < .05.

표 4.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 (N = 1,194)

그림 2. 공감의 잠재집단별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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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 자

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3년 동안의 공감 변화의 양상을 

확인하고,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른 공감 잠재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따른 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타난 청소년 공

감의 종단적 변화 양상은 ‘고수준 완만감소형’(94.62%), 

‘중간수준 유지형’(3.77%), ‘중간수준 급감소형’(1.62%)

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대다수 중학생은 중학교 

1학년 때 비교적 높은 공감 수준(4.19점)을 보였으며, 

이후 3학년까지 공감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고수준 완

만감소형’에 속하였다. 반면 소수의 청소년은 중간 수

준의 공감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중간 수준

에서 시작하여 빠르게 감소하는 다른 변화 양상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공감 변화가 대체로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면서도 동시에 서로 다른 변화 경

로를 보이는 청소년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한 ‘고수준 

완만감소형’에서 공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는 것

이다. 이러한 양상은 청소년기 공감이 평균적으로 증가

한다고 보고한 Allemand 등의 연구(2015)와 차이가 있

다. Van Lissa 등의 연구(2015)에서도 ‘평균수준형’은 

공감적 관심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조망수용

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고수준형’은 조망수용이 

초기⋅중기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 공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대

다수의 중학생에게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공

감이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서구 청소년

을 대상으로 확인된 공감의 변화 양상이 우리나라 중

학생에게 유사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감의 발달을 이해할 때 청소년이 처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청

소년의 학업 부담과 학업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및 사회

정서적 적응과 부정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김도영, 2013; 문경숙, 2006, 2008; 유민상 등, 

2025), 스마트폰 과의존 역시 초기 청소년의 공감과 부

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미, 2024). 이러

한 결과는 우리나라 중학생이 경험하는 학업 및 생활

환경이 공감의 변화와도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한다.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공감 

감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

로, 향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공감 변화와 

관련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세 집단은 변화의 방향뿐 아니라 공감 수준에

서도 차이를 보였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은 3년 내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완만하게 감

소하였고, ‘중간수준 유지형’은 그보다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으며, ‘중간수준 급감소형’은 초

기에는 ‘중간수준 유지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

였으나 이후 공감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공감 

변화 유형을 이해할 때에는 현재의 공감 수준이 높은

지 낮은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그 수준이 시간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는 청소년기의 공감 초기 수준뿐 아니라 이후의 

변화 역시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 Allemand 등(2015)의 연구와도 연결된다. 특히 

‘중간수준 급감소형’과 같이 공감이 빠르게 감소하는 

청소년은 이후의 변화와 적응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보고 조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감 증진을 위한 지원 역시 청소년

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공감은 사회성, 문제 행동, 삶의 질 등과 밀접히 관련되

므로(Supervía et al., 2023; Wang et al., 2024), 공감 

수준이 비교적 높은 다수의 청소년에게는 현재의 공감 

수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

요하며, 공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빠르게 감소하

는 소수의 청소년에게는 변화 양상과 어려움을 고려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학생의 공감

을 하나의 평균적인 수준이나 변화로 이해하기보다 공

감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 각 유형이 이후의 또래관계, 

학교적응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를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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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학생의 부모 및 또래 애착에 따라 공감 변화 

유형이 달랐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신뢰

감이 높을수록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수준 유

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소형’보다 ‘고수준 완만감

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부모 애착이 공감

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박유경, 정다영, 2024; Boele 

et al., 2019; Xu et al., 2022)를 지지하며, 부모와의 애

착이 청소년 공감 발달의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가 높을수록 초기 

공감 수준이 가장 높은 ‘고수준 완만감소형’보다 ‘중간

수준 유지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정 애착이 일반적으로 높은 공감 수준

과 관련된다는 선행연구(Xu et al., 2022)를 고려하면 

다소 예상과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의 

변화 양상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고수

준 완만감소형’은 높은 공감 수준에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한 반면, ‘중간수준 유지형’은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그 수준을 비교

적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아버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높은 신뢰감은 공감의 높은 초기 

수준보다는 이후 공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은 청소년기 공감의 

초기 수준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변화도 중요하다고 

보고한 Allemand 등(2015)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기

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필

요함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가 주양육자와 9-24세 청

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

사｣에 따르면, 주중 매일 2시간 이상 부모와 대화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아버지 14.2%, 어머니 33.5%로 나타

났다(여성가족부, 2023). 이는 청소년이 아버지와 충분

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이나 아버지 참여형 

학교⋅지역사회 활동에서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고민에 대해 

생각과 감정을 묻고 경청하며 자녀의 관점을 이해하는 

대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아버지와 자녀가 

일상에서 의사소통하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어머니 애착에서는 의사소통만이 청소년의 공감 변

화 유형을 구분하는 유의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중간수준 급감

소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

았다. 실제로 박선하, 김지현과 김정민(2014)에서도 부

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공감과 관련되었으며, 

특히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공감적 관심과 유의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와 자녀가 

일상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신뢰감과 소외감이 유의하지 않았으므

로, 어머니 애착의 각 하위요인이 공감 변화 유형에 미

치는 차별적인 역할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

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래 관계에서는 소외만이 공감 변화 유형을 유의하

게 예측하였다. 구체적으로 또래로부터 소외감을 많이 

느낄수록 ‘중간수준 유지형’보다 ‘고수준 완만감소형’ 

또는 ‘중간수준 급감소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는 또래로부터의 소외감이 초기 공감 수준과 관계없이 

중학교 시기 동안 공감의 감소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

래애착은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는

데(김은경, 김순규, 2015), 특히 중학생에 해당하는 초

기 청소년기는 또래관계와 사회적 수용의 중요성이 커

지고 또래 거절이나 사회적 배제와 같은 관계 경험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Masten et al., 2010). 또한 또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 수준도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Boele et al., 2019), 공감 수준이 높은 

친구와 관계를 맺은 청소년은 이후 자신의 공감도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또래관계가 공감 발달의 중요

한 사회적 맥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Miklikowska 

et al., 2022).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고

려하면, 중학생의 또래 관계에서 수용되고 소속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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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느끼는 경험이 공감을 발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

하는데 중요한 맥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의 공

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공감 능력을 높이는 

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

하는 청소년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에

서는 조망수용과 정서 인식을 다루는 공감 증진 활동

과 함께 또래 멘토링, 협동학습, 학급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또래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소속감을 높이고, 

또래관계에서 소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관계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학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술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그동안 

주로 횡단적으로 다루어져 온 우리나라 중학생의 공감

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공감의 변화 양상이 서로 다

른 세 유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평균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청소년의 다양한 공감 변

화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대다수의 중학생이 비교적 높은 공감 수준에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중간 수준을 

유지하거나 빠르게 감소하는 소수 집단이 함께 존재함

을 확인하였다. 이는 서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공감의 변화 양상과 차이를 보여주며, 

청소년기 공감 발달을 이해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셋째, 부모 및 또래 

애착을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하여 공감 변화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

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또래 

소외감이 공감 변화 유형을 구분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 또래 애착의 각 하위요인이 동

일한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공

감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또래관계의 구

체적인 특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중

학생의 공감 변화 유형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

다. 공감 수준이 높은 대다수의 청소년에게서도 완만한 

감소가 나타난 만큼 학교에서는 공감을 유지할 수 있

는 보편적인 사회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아버지

와의 의사소통과 신뢰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공감 

변화 유형과 관련된 결과를 고려하여 부모교육과 상담

에서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묻고 경청하는 의사소통

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또래 소외감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에서는 또래활동, 협동학

습, 학급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소속감과 긍정적인 또

래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감 

수준이 낮거나 빠르게 감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

래관계와 학교적응을 함께 살펴보는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아버지와 

어머니 애착 중 소외감을 구성하는 문항의 신뢰도 값

이 모두 양호하지 않았다. 본 연구가 부모 및 또래 애착

의 하위요인을 나누어 살펴보고, 이에 따른 공감 잠재

집단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애착의 원 

척도 그대로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모든 문항을 활

용하는 것이 고유 속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신뢰감뿐만 아니라 소외감에

서도 하위요인별 모든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지만 추

후 분석에서 소외감 척도를 활용할 시 문항의 사전 검

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집단 

분류에 있어 세 개의 잠재집단이 가장 적절하였지만 

각 집단에 속하는 중학생 수에 불균형이 있었다. 즉, 

대부분의 중학생이 ‘고수준 완만감소형’에 속하였고, 

이에 따라 사례 수가 적은 소수 집단에 대한 3단계 보

조변인 투입 결과는 통계적 검정력이 낮고 추정이 불

안정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의 수를 확보하거나 반복 

연구를 통해 통계적 안정성과 재현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을 면밀히 이해하

기 위해 인지적 및 사회적 특성, 교사와의 관계 등의 

다양한 보호 및 위험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데 한

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연구의 초점을 달리할 변인

과의 여러 측면을 아울러 살펴본다면 청소년의 공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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